
2025년4월4일금요일 음력3월7일

윤석열파면

헌재, 尹탄핵만장일치인용…헌정두번째

비상계엄선포계엄군투입 헌법법률위반

60일이내조기대선실시…5월말 6월초전망

5 18민주광장시민들헌재결정에기쁨나눠

광주시민들이4일광주동구5 18민주광장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이인용되자환호하고있다. 김양배기자

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

한다.

2025년 4월 4일윤석열대통령이파면됐

다. 윤대통령은지난 2017년박근혜전대

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파면된 두번째 현

직대통령이라는불명예를안게됐다.

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 11시 대심판정

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

고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

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. 이번

심판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

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등 8명의재판관

이맡았다.

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

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

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2 3 비상

계엄은실체적요건을위반했고당시국회

상황은국가긴급권행사를정당화할수없

다고밝혔다.

이어 계엄포고령발령은대의민주주의

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군이 시민

과대치하게만드는등국군통수의무를위

반했다고말했다.

그러면서 윤대통령은국가긴급권을남

용하는역사를재현해국민에게충격을빠

뜨렸다며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.

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 대통

령은즉시대통령직에서물러났다.

이로써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

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에, 또 두차

례에걸친탄핵안투표끝에같은해 12월

14일국회가윤대통령을탄핵소추하고사

건을헌재에접수한지 111일만에대통령

탄핵심판은마무리됐다.

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

고, 포고령을발령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

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

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

안을통과시켰다.

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번호를

2024헌나8 로부여한뒤그동안 11차례에

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

부르는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

법성을심사했다. 헌재는지난 2월25일 11

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

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종진술을끝

으로 변론을 종결하고, 재판관 평의에 들

어간뒤 38일 만인이날최종선고를내렸

다.

이날윤대통령의파면으로헌법에따라

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. 이날

기준으로하면오는6월3일이 60일째되는

날로, 이날 이전인 5월말이나 6월초에 조

기대선이치러진다.

한편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

주비상행동이 광주 동구 5 18 민주광장에

설치한대형스크린을통해헌재의선고를

지켜보던 수백명의 시민들은 탄핵 인용이

결정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

함께나눴다. 최권범기자

호 외


